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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소개

참여국가

조사진행

1.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조사결과

1) 분배 공정성 인식 조사결과

- 세계인, 경제발전 이익의 분배“공정했다”35%“공정하지 않았다" 61%

- 공정하지 않았다, 스페인 > 프랑스 > 한국 순

2)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조사결과

- 규제를 통한 개선 필요하다 48%

-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14%

2.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
- 분배 공정했다, 2008년 33% 2009년 34% 2012년 34%

- 자유시장 자본주의 개선 필요하다, 2009년 50% 2012년 48% 

- 브라질 중국 인도 분배 공정성 부정평가 증가

-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새로운 경제체제 필요하다 증가

3.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들

1) 22개국 조사결과의 특징들

- 지니계수 낮지만 분배 불공정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한국 

- 경제성장률 좋지만 새로운 경제체제 필요하다, 나이지리아 멕시코

2) 한국 조사결과의 특징들

- 분리되어 있는 분배 공정성 인식과 경제체제 인식

- 분배 공정성에 대해 깊게 뿌리내린 불신과 불만

부록
 - 영문 질문지

 - 국문 질문지

 - 표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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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Global Poll 22개국 조사 

세계인의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프로젝트 소개

Global Poll은 BBC 월드서비스(BBC World Service)가 주관하고 글로브스캔(GlobeScan)이 조사 참

여국들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200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국제 여론조사이다. EAI는 한국을 

대표하여 2005년 조사부터 Global Poll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세계인의 분배의 형평성과 자유시

장 자본주의(Free Market Capitalism)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21개 참여국들과 동시에 발표한다.

참여국가

가나ㆍ나이지리아ㆍ독일ㆍ러시아ㆍ멕시코ㆍ미국ㆍ브라질ㆍ스페인ㆍ영국ㆍ이집트ㆍ인도ㆍ인도네시

아ㆍ중국ㆍ칠레ㆍ캐나다ㆍ케냐ㆍ터키ㆍ파키스탄ㆍ페루ㆍ프랑스ㆍ한국ㆍ호주 (이상 총 22개국)1)

조사진행

- 전체 표본 수 : 11,740명 (국가별 500명 내외)

- 조사기간     : 2011년 12월 6일부터 2012년 2월 17일 사이

- 조사방법     : 전화조사와 면접조사

- 표집오차     :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9%~±4.9%

1) 이 중 G20 회원국은 14개국(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한국 

호주)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은 11개국(독일 멕시코 미국 스페인 영국 칠레 캐나다 터키 프랑스 한국 호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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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조사결과

1) 분배 공정성 인식 조사결과

- 세계인, 경제발전 이익의 분배“공정했다”35%“공정하지 않았다" 61%

- 공정하지 않았다, 스페인 > 프랑스 > 한국 순

 올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2012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당초 4.0%에서 3.3%로 하향조정하여 발표

한 바 있다. 유로존(Eurozone) 지도자들이 서둘러 적극적인 재정위기 타계노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예측되지 않은 악재들의 발

생 역시 세계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1년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는 일본의 경제성

장률 둔화는 물론 글로벌 부품대란을 초래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은 정

국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이어졌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국제금융시장

을 불안하게 했다.

 올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중심 이슈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해법이었다.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으며 제시된 해법

의 한 축에는‘성장’이 있었다. 성장이 없다면 고용을 창출할 수 없고 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면 소

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해법의 다른 한 축에는‘분배’가 있었다. 소득 분배의 불공평

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성장을 지속시켜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고 시장 중심의 자

본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각국 정상과 재계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세계경제포럼

조차 글로벌 경제체제의 유지를 위해 성장과 더불어 분배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을 시작한 것이

다.

 분배에 대한 문제인식의 심각성은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한 경제학자,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은 현재 자국의 분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BBC 월드서비스>가 국제여론조사기관인 <글로브스캔>을 통해 

22개국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이익“분배가 공정했다”(매우 공정했다+

대체로 공정했다)고 보는 세계인은 35%로“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대체로 공정하

지 않았다)고 답한 61%보다 26% 포인트(p) 낮았다. 

 국가별로 보면 조사에 참여한 22개국 중 호주, 케냐, 캐나다 그리고 인도에서만 공정했다는 응답비

율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보다 높았을 뿐이다. 호주의 경우 공정했다(매우 공정했다+대체로 공정

했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61%였으며 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36%였다. 케냐에서는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56% 그리고 공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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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42%였다. 캐나다와 인도는 공정했다와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각각 55%와 43% 및 51%와 42%였다(모름/무응답 및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

함).

 이들 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8개국에서는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공정했다는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특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에서의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페인 국민들 중 경제발전의 이익 분배가 매우 공정했다와 대체로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모

두 6%에 불과하였지만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와 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의 합은 92%에 

달했다. 

 두 번째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처럼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2012년 1/4분기 

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같은 유로존의 프랑스에서였다. 프랑스 국민 가운데 공정했다(매우 공

정했다+대체로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2%에 불과했지만 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않

았다+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는 모두 85%나 되었다. 

 세 번째로 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 국민 가운데 공

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모두 16%였지만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81%였다. 스페인이

나 프랑스와 같이 심각한 재정위기나 0%대의 경제성장세를 보이지도 않고 있음에도 분배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게다가 매우 공정했

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0%로 나타남으로써 분배 공정성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평

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 이 밖에 브릭스(BRICS) 국가인 러시아 국민들 역시 분배가 공정했다고 답한 경우보다 공정하지 않

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모두 15%였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경

우는 78%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미지역의 경제 강국인 브라질에서도 공정했다고 답한 경우(25%)

보다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69%)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G2 국가이기도 

한 중국에서조차 공정했다고 답한 경우가 46%로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52%보다 6% 포인트(p) 낮

은 결과를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배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는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미국 조사결과에서도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32%)보다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비율(65%)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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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분배 공정성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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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공정하지않았다 대체로공정하지않았다 대체로공정했다 매우공정했다

               주)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름/무응답 및 경우에 따라 다르다를 나타냄

2)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조사결과

- 규제를 통한 개선 필요하다 48%

-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14%

 경제발전의 이익 분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세계인들에게 확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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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의 확장이 곧장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요구로 연결되어 나타나지는 않았다.“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나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48%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자유시장 자

본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경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계인의 

비율은 24%였다.“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의 응답비율은 14%로 다른 항목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았

다.

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들에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수라는 점이다. 여기서의 개선 필요성은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으며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바탕에 두고 있다. 조사결과를 비교하

여 살펴보면‘개선 필요성’에 대해 50% 이상의 응답비율을 보인 국가는 독일, 한국, 캐나다, 호주, 

영국, 페루, 프랑스, 중국 그리고 나이지리아이다. 이들 국가 중 독일에서의 응답비율은 75%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한국의 66%와 비교해서도 9% 포인트(p) 높다.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의 응답비율은 모두 50% 수준이었다.

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분배 공정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스페인과 프랑스 국민들이다. 스페인 국민들의 

경우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3%에 불과한 

반면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42%였다. 프랑스 국민들 역시 현재의 자유시장 자

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4%에 불과한 반면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

하다고 답한 경우는 41%에 달했다. 멕시코, 이집트, 나이지리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민들 역시 현

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선 경우들이 

10%~20% 가량 포인트(p) 더 높았다. 

 분배 공정성 인식 조사에서 세 번째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국 국민들은 스

페인이나 프랑스 국민들에 비해 새로운 대창체제를 바라는 여론이 매우 낮았다. 한국 국민들 중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경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6%였지만“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나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66%나 되었기 때문이다.“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는 응답비율

은 15%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들 중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그대로의‘유지’또는 

새로운 체제로의‘대체’보다는‘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새로운 경제체



EAI 여론브리핑 114호

© 2012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 펜실베니아 대학 선정 2011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24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26 싱크탱크

7  

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국가들은 모두 3개국이다. 가장 큰 차이는 미국 

국민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미국 국민들 중 27%가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

다고 답했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17%보다 10% 포인트(p) 높은 비율이다. 두 번째

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국민은 중국 국민들로서 새로운 경제체제보다는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

의를 선택하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9%였고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22%였다. 나머지 한 나라는 유

로존 위기 이후 유럽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독일이다. 독일 국민들의 15%는 현재의 경제체제

를 지지했으며 9%만이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림2]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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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름/무응답 및 경우에 따라 다르다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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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

- 분배 공정했다, 2008년 33% 2009년 34% 2012년 34%

- 자유시장 자본주의 개선 필요하다, 2009년 50% 2012년 48% 

 올해 경제발전의 이익분배에 대한 공정성 인식 조사결과를 2008년과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공정했다(매우 공정했다+대체로 공정했다)는 응답비율이 

2008년 33%였고 2009년 34%였다. 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

의 결과는 2008년 60% 그리고 2009년 58%였다. 

[그림3] 분배 공정성 인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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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비교대상 18개국 : 나이지리아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페인 영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캐나다 케냐 터키 파키스탄 프랑스 호주 

  

  

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결과 역시 2009년 조사결과와 2012년 조사결과 간의 차

이는 없었다. 문제가 있고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2009년 60% 그리고 2012년 48%

였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 역시 2009년과 2012년 결과(각각 23%와 25%) 간 차

이는 없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2009년 12%였고 

2012년 13%였다.

[그림4]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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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비교대상 19개국 : 나이지리아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페인 영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캐나다 케냐 터키 프랑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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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중국 인도 분배 공정성 부정평가 증가

-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새로운 경제체제 필요하다 증가

 올해 조사결과와 과거 조사결과의 비교에서 평균값보다 크게 증가 또는 감소한 국가를 살펴보면, 

우선 분배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의 응답비

율이 평균 값 이상으로 증가한 국가는 스페인, 칠레, 브라질, 인도네시아,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

였다. 이 가운데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의 응답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여 2009년

과 비교하여 26% 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칠레, 브라질, 인도네시아, 미국과 인도 역

시 10% 포인트(p) 이상의 응답비율 증가를 나타났다. 신흥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역시 

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국가이다. 2009년 48%에서 2012년 52%로 증가하였다.

 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비율이 2009년 조사결과 비교하여 감소한 국가는 터키, 독일, 멕시

코, 이집트 그리고 케냐이고 증가 폭은 10% 포인트(p) 내외이다.

[그림5] 분배 공정성 인식 추이 증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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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평균 값 이상으로 증가한 국가는 스페인, 나이지리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그리고 

파키스탄이다. 

 반대로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감소한 국가는 브라질과 인도다. 두 나라 

모두 분배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비율은 증가했지만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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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할 새로운 경제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은 10%~20% 포인트(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6]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비율 증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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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들

1) 22개국 조사결과의 특징들

- 지니계수 낮지만 분배 불공정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한국 

- 경제성장률 좋지만 새로운 경제체제 필요하다, 나이지리아 멕시코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조사결과에서는 분배 공정성 인식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조사결과 간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가령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

는 지니계수와 분배 공정성 인식조사 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지니계수가 낮다고 볼 수 있

는 프랑스(2008년 기준 0.292), 독일(2008년 기준 0.300), 스페인(2008년 기준 0.317), 한국(2009년 기

준 0.314)에서도 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들 나

라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호주(2009년 기준 0.328)와 캐나다(2008년 기준 0.324)에서는 분배 공정성을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비율이 각각 36%와 43%로 낮게 나타났다. 

 지니계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도 분배 공정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엇갈리게 나타났다. 우

선 지니계수가 조사대상국 중 높다고 볼 수 있는 칠레(2009년 기준 0.497)와 터키(0.409)에서도 분배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80%와 64%로 전체 평균 61%보다 높았다. 반대로 중국

은 지니계수가 0.500으로 높지만 분배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비율은 52%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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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써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 GDP 성장률과 경제성률 전망치를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선 GDP 성장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조사대상국 

중 높은 축에 속하는 나이지리아와 멕시코에서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각각 34%와 33%로 전체평균의 16%보다 높았다. 마찬가지로 GDP 성장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조사대상국 중 높은 편에 속하는 가나와 중국 국민들은 새로운 경제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19%와 16%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 이러한 결과는 글로별 경제침체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다양한 성

찰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성장’과 ‘분배’의 논의 역시 보다 다양한 각도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별 경제관련 상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입장들

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조사대상국 경제지표

국가 OECD 발표 주요국 
지니계수

세계은행 발표 2010년 
GDP 성장률(%)

국제통화기금 발표 
2012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나 - 6.6 -

나이지리아 - 7.9 -

독일 0.300** 3.7 0.6

러시아 - 4.0 4.0

멕시코 0.476** 5.4 3.6

미국 0.378** 3.0 2.1

브라질 - 7.5 3.0

스페인 0.317** -0.1 -1.8

영국 0.342** 2.1 0.8

이집트 - 5.1 -

인도 - 8.8 6.9

인도네시아 - 6.1 -

중국 0.500** 10.4 8.2

칠레 0.497** 5.2 -

캐나다   0.324** 3.2 2.1

케냐 - 5.3 -

터키 0.409** 9.0 -

파키스탄 - 4.1 -

페루 - 8.8 -

프랑스 0.292** 1.5 0.5

한국 0.314** 6.2 3.5

호주 0.328** 2.3 -

     주) 지니계수의 * 는 2009년 자료를, **는 2008년 자료임. 중국 자료는 2010년 중국사회과학원 발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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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조사결과의 특징들

- 분리되어 있는 분배 공정성 인식과 경제체제 인식

 한국 국민들의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

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불만을 엿볼 수 있다. 분배가 공정했다(매우 공정했다+대체로 공정했다)고 

답한 84명과 분배가 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못했다+대체로 공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404명

이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의 비교를 통해서다. 

 경제 발전의 이익에 대한 분배가 공정했다고 답한 국민들 중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0%이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5.5%였고 문제는 있지

만 개선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60.7%였다.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국민 중 현재의 자본주의 체

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3.9%였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과 문제

는 있지만 개선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7.6%와 65.5%로 나타남으로써 분배에 대해 공정했

다고 답한 경우에서의 응답비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분배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국민들조차 현재의 경제체제에 대해 긍정

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과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로써 바꾸어 말하면 분배에 대한 공정

성 인식이 현재의 경제체제에 대한 문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그림7]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상호비교(%)

19.0 

13.9

60.7

65.8

15.5

17.6

공정했다

공정하지않았다

정상적으로 잘작동하고 있다
문제는있지만 개선 가능하다
새로운경제체제가 필요하다

               주)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름/무응답 및 경우에 따라 다르다를 나타내며 분배 
                  공정성 인식 결과 중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 분배 공정성에 대해 깊게 뿌리내린 불신과 불만

 분배 공정성 인식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연령, 가구소득 그리고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들에 

의한 차이가 일부 나타났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우선 연령

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공정했다는 응답비율이 27.8%이었으며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의 응답비율



EAI 여론브리핑 114호

© 2012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 펜실베니아 대학 선정 2011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24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26 싱크탱크

13  

은 10%대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도 200만원 이후에서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31.8%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201만원 이상의 모든 소득구간에서 10%대 이하의 결과를 나타났다. 학력에서

는 중졸 이하에서 공정했다고 답하는 응답비율이 35.7%였으나 고졸에서는 16.1% 그리고 전문대재 

이상에서는 13.5%로 나타났다.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60대 이상, 저학력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점은 현 정부의 지지기반과도 일치한다는 점이다. 정치적 입장

이 분배 공정성 인식에도 반영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 둘째, 60대 이상, 저학력 그리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는 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비율이 긍정적 인식비율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불신과 불만이 우리 국민들

에게 두텁게 그리고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결과이자 동시에 그만큼 개선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표2] 연령․학력․소득별 분배 공정성 인식(%)

사례수(명)
① 매우 
공정했다

② 대체로 
공정했다

①+②
③ 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

④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③+④

전체 (500) 0.7 15.9 16.6 55.9 25.1 81.0

 (연령) 

19-29세 (104) 0.0 16.7 16.7 61.4 20.9 82.4

30대 (112) 0.0 12.6 12.6 57.7 28.1 85.8

40대 (120) 0.0 13.9 13.9 51.4 32.9 84.3

50대 (80) 1.3 13.2 14.6 61.2 20.4 81.6

60세 이상 (83) 2.8 25.0 27.8 47.8 19.6 67.5

 (학력) 

중졸 이하 (43) 3.1 32.6 35.7 34.8 15.7 50.4

고졸 (207) 0.5 15.6 16.1 55.2 27.1 82.3

전문대재학 이상 (246) 0.4 13.1 13.5 59.9 25.5 85.3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75.0 0.0 75.0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06) 3.2 28.6 31.8 44.6 19.7 64.3

201-300만원 (96) 0.0 13.8 13.8 54.6 28.5 83.1

301-400만원 (101) 0.0 9.7 9.7 65.1 25.2 90.3

401-500만원 (72) 0.0 15.4 15.4 52.9 31.7 84.6

501만원 이상 (82) 0.0 7.4 7.4 64.3 28.3 92.6

기타/무응답 (43) 0.0 21.4 21.4 53.6 13.1 66.7

주) 모름/무응답 및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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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영문 질문지

M4t. Which of these three statements best reflects your view of free market capitalism? READ AND 

ROTATE. CHOOSE ONE. 

01 – Free market capitalism is fatally flawed, and a different economic system is needed. 

02 – Free market capitalism has some problems, but these can be addressed through more regulation 

and reform 

03 – Free market capitalism works well and efforts to increase regulation will make it much less 

efficient. 

VOLUNTEERED (DO NOT READ) 

99 – Don’t know/not sure/depends 

M5t. Thinking about the economic developments of the last few years, how fairly do you think the 

benefits and burdens have been shared in [COUNTRY]: very fairly, somewhat fairly, not very fairly, or 

not at all fairly? 

01 – Very fairly 

02 – Somewhat fairly 

03 – Not very fairly 

04 – Not at all fairly 

VOLUNTEERED (DO NOT READ) 

05 – Depends 

99 – DK/NA 

국문 질문지

M4t.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다음 진술 중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 

Rotation)

1)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경제 체계가 필요하다.

2)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나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3)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

어뜨리게 될 것이다.

99) 모름/확실하지 않다/경우에 따라 다르다(☞읽지 마시오)

M5t. 귀하께서는 지난 몇 년간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이나 혹은 부담이 한국에서 얼마나 공정

하게 배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공정했다, 대체로 공정했다, 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 또는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중에서 답하여 주십시오. 

1) 매우 공정했다

2) 대체로 공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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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

4)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5) 경우에 따라 다르다(☞읽지 마시오)

99)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표집방법

국가명 표본크기 조사시간 대상 조사방법 조사지역

호주 495 2011.12.7~2012.2.1 18세+ 전화조사 전국

브라질 403 2011.12.20~2012.1.20 18~69세 면접조사 도시지역

캐나다 502 2011.12.21~2012.1.18 18세+ 전화조사 전국

칠레 600 2011.12.12~22 18세+ 면접조사 전국

중국 500 2011.12.22~2012.1.12 18세+ 전화조사 도시지역

이집트 510 2011.12.8~22 18세+ 면접조사 도시지역

프랑스 407 2012.1.2~12 15세+ 전화조사 전국

독일 495 2011.12.27~2012.1.24 17~70세 전화조사 전국

가나 518 2012.1.9~24 18세+ 면접조사 전국

인도 604 2012.1.4~12 18세+ 면접조사 전국

인도네시아 500 2011.12.17~2012.1.18 18세+ 면접조사 도시지역

케냐 500 2012.1.2~18 18세+ 면접조사 도시지역

멕시코 500 2012.1.15~20 18세+ 면접조사 전국

나이지리아 500 2011.12.19~27 18세+ 면접조사 전국

파키스탄 1180 2011.12.19~27 18세+ 면접조사 전국

페루 605 2012.1.1~9 18~70세 면접조사 전국

러시아 500 2011.12.13~28 18세+ 면접조사 전국

한국 500 2012.1.29~31 19세+ 전화조사 전국

스페인 400 2012.2.7~17 18세+ 전화조사 전국

터키 500 2011.12.8~20 15세+ 면접조사 도시지역

영국 496 2011.12.6~2012.18 18세+ 전화조사 전국

미국 500 2011.12.14~2012.1.18 18세+ 전화조사 전국

1. 브라질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45%를 대표하는 Belo Horizonte, Brasília, Curitiba, Goiânia, Porto Alegre, 

Recife, Rio de Janeiro, Salvador, São Paulo에서 실시했다.

2 중국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15%를 대표하는 Beijing, Beiliu, Chengdu, Dujiangyan, Fenyang, Fuyang, 

Guangzhou, Hangzhou, Manzhouli, Quanzhou, Qujing, Shanghai, Shenyang, Shuangcheng, Wuhan, Xi'an, 

Xining, and Zhengzhou에서 실시했다.

3 이집트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24%를 대표하는 Alexandria, Cairo, Giza, and Shubra El-Kheima에서 실시했다.

4 인도네시아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27%를 대표하는 Bandung, Jakarta, Makassar, Medan, and Surabaya에서 

실시했다. 

5 케냐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45%를 대표하는 Kakamega, Kisumu, Machakos, Mombasa, Nairobi, Nakuru, and 

Nyerid에서 실시했다.

6 터키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56%를 대표하는 Adana, Ankara, Antalya, Bursa, Diyarbakir, Erzurum, Istanbul, 

Izmir, Konya, Samsun, and Zonguldak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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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호. "여론을 통해 본 한미FTA : 국회비준 시기 신중론의 급부상", 정원칠 (2011. 8. 03)
201108-2호.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식 변동 요인과 전망", 정한울 (2011. 8. 22)
201109-1호. "SMART(Swing, Middle, Ambivalent, Responsive, Tricky) 유권자가 서울시장 결정할 것", 

정한울 (2011. 9. 21)

2011년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94호. “대통령 취임 3주년 평가 및 집권 4년 전망: 문제는 경제다!” 정한울․정원칠. (2011. 2. 21)
95호. “27개국 국민이 바라본 17개국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정한울․정원칠. (2011. 3. 7)
96호. “2011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 정한울. (2011. 3. 28)
97호. “4.27 재보궐 선거와 향후 정국 변화 전망 ”정한울. (2011. 4. 30)
98호.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정국 변화 평가: 여야 개혁 기대 못 미쳐” 정한울. (2011. 5.30).
99호. “향후 10년 한국사회 핵심 정책 분야.” 정원칠. (2011. 6. 7)
100호.“7․4 한나라당 전당 대회와 현 정국 핵심 이슈” 정한울. (2011. 6. 27)
101호.“최우선 국정아젠다, 경제와 삶의 질 : MB지지 상승과 문재인의 부상” 정한울․정원칠. (2011. 8. 8)
102호.“주민투표 이후 복지정국과 계급정치의 부상: 여당 지지층의 박근혜 쏠림 현상과 문재인 신드롬.”

정한울. (2011. 8.29) 
103호.“변질된 안철수 현상과 정당재편의 가능성” 정한울. (2011. 9.26)
104호.“10.26 서울시 재보궐 선거 전망 : 선거구도의 복합성과 불확실성” 정한울 (2011. 10.6)
105호.“10.26 서울시 보궐 선거 결과의 의미와 파장” 정한울 (2011. 10.31)
106호.“한미FTA 비준처리 및 이후 정국” 정한울. (2011.11.28)
107호.“2011 파워기관 신뢰도․영향력 조사” 강원택․이현우․정원칠. (2011.12.15)
108호 “2012 대선 D-1년 여론과 향후 대선 전망.” 정한울. (2011.12.19)

l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

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l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